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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추신수, MLB 선수육성 트렌드 내재화 위한 롭 그레이 박사 초청
- 선수 성장의 출발점은 코치 및 프런트의 학습…MLB 육성 트렌드 현장 내재화
- MLB 육성 트렌드 접목, 단순 반복 훈련이 아닌 ‘훈련-경기 연결’ 중심 교육 추진


SSG랜더스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겸 육성총괄, 이하 보좌역)이 메이저리그 선수육성 트렌드를 구단 현장에 접목하고, 코칭스태프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운동학습 전문가 롭 그레이(Rob Gray) 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추신수 보좌역이 좋은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코치진의 지속적인 학습과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수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코치가 경기와 훈련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훈련 환경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SSG는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 등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들의 훈련 컨설턴트로 활동한 롭 그레이 박사를 초청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교(ASU) 교수이기도 한 롭 그레이 박사는 최근 메이저리그 육성 시스템의 핵심으로 떠오른 운동학습 및 '생태적 코칭' 분야의 권위자다.
세미나는 강화SSG퓨처스필드에서 퓨처스팀 코칭스태프와 프런트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강연 테마는 ▲MLB 연습 환경의 변화 ▲경기 전이를 높이는 훈련 설계 ▲코칭스태프의 역할 ▲타격·투구·수비 훈련 실제 적용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선수들이 경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 설계와 코칭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코칭스태프와 프런트 간 공통된 육성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SSG는 이번 세미나가 코칭스태프의 역량을 한층 높이고, 그 성과가 선수 육성 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돼 선수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롭 그레이 박사는 “세미나에 임하는 코치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첫 시도인데, 최근 국제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한국 야구에 새로운 육성 방식을 도입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추신수 보좌역은 “좋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선수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곁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코치들도 계속 배우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를 통해 코칭스태프와 프런트가 같은 방향으로 선수 성장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더 효과적인 훈련 환경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단은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등 글로벌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접목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수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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